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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경험한 심리적 외상,
그 이후의 삶이 회복의 여정이 되려면
-	�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주디스 루이스 허먼 지음, 

최현정 옮김, 사람의집, 2022)

이 책은 1992년 출간된 이후 심리적 외상을 다루는 교육 및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저작 중 하나이다. 회복의 3단계 모델(안전-기억과 애도-재연결)은 지금도 현장

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기본틀1)이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어떤’ 정신과적 증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폭력에 대한 

억압과 이에 맞선 투쟁의 역사라는 윤리적 · 정치적 차원의 담론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심리적 외상의 ‘인식’ 자체가 권력관계의 산물이다

허먼은 ‘우리가 무엇을 심리적 외상으로 인정하는가?’라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의학이 아니라 권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침묵과 망각’ 

대 ‘진실과 기억’ 사이의 경합에서 누가 이기는가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조건에 달렸다. 

허먼은 심리적 외상 연구의 역사를 히스테리 연구(19세기 말) → 전쟁신경증 연구(1·2차 

세계대전) → 성폭력·가정폭력 연구(1970년대)로 추적하면서, 각각이 특정 사회운동과 함

께 등장했다가 그 운동이 후퇴하면 다시 지식 자체가 묻혀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

정에서 그전까지 다른 담론 영역에 속해 있던 전쟁(전투)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성폭

력·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실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의 명제를 정신의학적으로 입증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은 일회적 사건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일컫는다. 허먼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남기는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심리적 외상을 설명하

기 위해 ‘복합외상’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재경험(플래시백), 회피, 과각성에 더해 감정 조절 곤란, 자기 정체성의 붕

괴, 대인관계의 근본적 어려움(신뢰 형성 불가),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로 이상화)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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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복의 자원이냐 재외상화의 통로냐

심리적 외상의 회복에 있어서는 일상과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일은 

일상과 관계를 조직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일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게 될 때, 일터

는 그 노동자에게 어떤 공간으로 변하겠는가. 일은 회복의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재외상

화(retraumatization)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이 회복의 자

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 환경’, 즉 일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회복, 개인적 치유를 넘어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

허먼은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이 안전의 확립-기억과 애도-재연결이라는 3단계를 통

해 회복으로 나아간다고 제안한다. 이 3단계는 당사자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료들이 그 노동자가 겪은 심리적 외상을 ‘예민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함께 문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위험한 작업과 관행을 바꾸어 나갈 때 회복을 위한 조건이자 결과가 만들어진다.

나아가 심리적 외상의 인정 자체가 정치적 경합의 결과물이라면, 회복 역시 사회가 피

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주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윤리적·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그 사람

의 문제’로 볼 것인가, ‘그 일터의 문제’로 볼 것인가는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둘러싼 힘의 문제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회복의 시작이며, 이 시작은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  사진 : 한울아카데미


